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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찬송가 469장)

어렸을 때였다. 다른 식구들이 다 잠든 밤에 이 방 저 방 기웃거리며 형의 콧구멍에 머리카
락을 넣어보기도 하고, 동생 코밑에 치약을 바르고, 누나 방에서 시끄럽게 피아노도 치면서 
나만의 자유를 맘껏 누리며 장난을 쳤다. 노는 것이 지겨워져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빨리 자야 할텐데’하며 눈을 감고 하나부터 열까지 세워보기도 하고 구구단
도 외워 보며 잠을 청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혼자만 있다는 불안감에 이불을 뒤집
어써도 마음만 초조해질 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천둥과 번개까지 쳤다. 너무 무서워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부모님 방문 
앞에 서자 ‘여태 자지 않고 뭐 했냐?’고 꾸중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
님께 꾸중듣는 것은 두려웠지만 번개와 어둠이 더 무서웠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지만 
부모님의 엄한 꾸중이 나의 뇌리에선 사라지지 않았다.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난 부모님의 
방문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조그맣게 시작된 울음은 엉엉 큰 소리로 변했고, 그 
소리에 아버지는 놀라서 방문을 열고 나오셨다.
“왜 울어?”
“잠이 안 와요.”
 아버지는 날 안고 방으로 들어가 품에 안아주셨다. 나는 무척 답답했지만 그 날을 하면 다
시 내 방으로 쫓겨갈 것 같아서 ‘답답하다.답답하다’속으로만 되뇌이다 잠이 들었다.
 아버지의 품 밖에선 자유롭고 편했지만 평화가 없었고 두려움이 가득했다. 막상 아버지를 
찾아갔을 땐 나의 잘못을 깨닫고 방문 밖에서 손잡이조차 만지지 못하며 두려움에 울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문책하지 않으시고 울고 있는 나를 품에 안으셨다. 아버지의 품에 안
긴 난 무척 답답하고 움직일 수가 없었지만 평화롭게 잠들 수가 있었다.
 주님 밖에서의 세상은 자유가 있었지만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평화가 없었다. 그러다 주님
을 다시 찾을 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 다가가길 망설였다. 하지만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릴 품에 안으셨고 그 품안에서 우리는 조금은 답답하지만 편안함을 고
백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찬양한다.
 
 이 땅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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